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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올해의 시간들을 두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의 죄, 가정, 민족, 세계의 죄를 회개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은 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결심하는 기

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

다.)

*성자 주님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올해 너희는 어떠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얼마나 선생과 가까워졌느냐. 

올해 너희의 변화된 수준, 차원을 

내년 각자의 첫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올해 너희의 변화된 

영체, 혼체가 내년의 사명자 되어 

나와 선생과 2013년의 역사를 펴 나갈 것이다. 

올해의 너희 각자의 변화의 수준을 평가하여 

내년에 그대로 적용시킨다. 

(주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평가하시나요?) 

첫째, 올해 인봉이 풀렸던 

성자 본체 분체, 때, 혼체의 진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것이다. 

둘째, 혼체의 변화 정도를 평가할 것이다. 

이는 절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섭리사에 언제 왔는지,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상대치로 평가하는 것이니 

섭리사에 늦게 왔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셋째, 재림 휴거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전할 수 있을 수준으로 

자기 말씀화 하였는지 볼 것이다. 

넷째,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전도, 관리, 강의해 주었으며 

사랑해 주었는지 볼 것이다. 

이는 새 생명뿐만 아니라 

기존의 섭리 형제자매들도 포함된다. 

다섯째, 얼마나 선생과 그의 분체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지 볼 것이다. 

여섯째, 휴거의 변수가 회개라 하였듯 

자기 자신의 죄, 민족, 생명들의 죄, 

나라와 세계의 죄를 

얼마나 회개해 주었는지를 볼 것이다.

일곱째, 나와 선생과의 사랑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와 선생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며 

받은 성령을 꺼뜨리지 않았는지를 

평가하며 볼 것이다. 

(주님, 그 평가된 결과들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휴거에 있어서도 

다 똑같은 휴거가 아니라 

차원급이 다른 휴거라 하였지?

그와 같이 그동안 변화시켜 놓은 

수준, 차원급따라 

내년 출발점, 받을 축복, 사랑, 

나와 선생이 동행해 주는 정도가 다 좌우된다. 

올해 자신이 목숨 걸고 뛰어 놓은 것들은 

다 축복과 희락으로 바뀌는 해이다. 

선생은 이를 알고 

올해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체질, 

좋은 습관, 능력들을 

다 총동원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랑아, 

그동안 잘해 왔으니, 

어떻게든 사탄에게 지지 않으려 몸부림쳐 왔으니 

그동안 쌓아올린 것, 연단된 능력들을 

올해 마지막 연말의 시간에 퍼부어 버리자. 

총력, 총공세를 다할 때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고로 지금 부족하고 잘 못하고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이 마지막 시간에 총력을 다 한다면 



절대 버리지 않고 2013년에도 데려갈 테니 

신부들아, 

용기를 내고 한 번 더 힘을 내어 

마지막 결승선을 넘어와라. 

어떤 자는 결승선 바로 앞까지 와 놓고 

낙심하여 되돌아가 버리는구나. 

사랑아, 

네 주관과 육성으로 

너의 현재의 수준을 판단치 말고 

나의 말씀을 육신 삼아 믿고 따라오너라. 

승리가 눈앞이다. 

사랑아, 

길고 긴 이 항전, 과정도 중요하나 

끝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 

나는 선생 심정 이어받은 너희 모두가 

성약역사 승리의 배에 올라타 

함께 승리를 만끽하기를 원한다. 

그동안 수고한 것, 고통 받은 것 다 

이야기보따리로 풀어 놓으며 

한 많은 성약역사 새 출발을 

같이 하고 싶구나. 

안다. 

가장 극적인 전환의 때, 말세의 때가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때라는 것을. 

사탄들의 총공세가 가장 극심할 때라 

육적으로 치우치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을. 

그러함에도 너희는 지금 이 때 

이곳 섭리사에 살아남아 있으며 

아직 선생을 배신하지 않고 

믿고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것만으로도 승리이다. 

고로 그 승리 위에 

마지막 최후의 변화를 이루어 

성약역사 새 출발의 배에 멋지게 승선하자. 

변화되지 않은 채로 승선하면 

사탄들이 비웃고 힐문하며 

천사들도 힐끔힐끔 쳐다본다. 

기왕 남은 이 시간 아낌없이 싹싹 

너희 각자와 생명, 

민족의 변화를 위해 쓰자. 

이 마지막 시간 너희 각자의 

존재 가치, 창조 가치를 보여 다오. 

휴거의 배에 멋지게 올라타자. 

사랑한다. 

섭리사 선생의 조건 위에 세워진 

자연성전 바위 같은 너희에게 

변화하자 말한 성자 주니라. 


